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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/17(목)�삼상� 1-3장� �상승과�쇠퇴

사무엘상은�사사시대�끝�무렵을�배경으로�합니다.

이스라엘은�하나님�나라�건설은�고사하고�오히려�가나안화�되었습니다.

땅을�정복해가던�이스라엘이�땅을�빼앗기는�신세가�되었습니다(삿1:34-36).

연합�지파�체제는�붕괴되었고�흩어진�부족�국가로�전락했습니다.�

이스라엘은�하향곡선을�그리며�쇠퇴합니다.

초반의� <한나>는�사사시대�이스라엘과�닮았습니다.

간절한�열망과�몸부림에도�기대하던�결실을�맺지�못했습니다.

오랜�기다림과�고통,�주변의�공격�속에서도�미래는�여전히�불투명합니다.

그러나�한나는�하나님께�부르짖고�은혜를�입어� <사무엘>을�잉태합니다.

이스라엘에도�하나님의�은혜가�간절히�필요합니다.

말씀이�희귀하고�이상이�보이지�않았다는�것은

아주�기본적인�영적�채널마저�끊겨�있었음을�뜻합니다(3:1).

엘리와�그의�집안�이야기는�영적,�도덕적,�성적�타락상이�

전방위적으로�침투해�있었음을�보여줍니다(2:12-17, 22-25, 삿17-21장 참조).

하나님은�사사시대와�왕정시대의�가교로서�사무엘을�세우십니다.

사무엘은�마지막�사사,�선지자,�제사장�역할을�감당하며

이스라엘의�영적�각성을�이끌�것입니다.

“여호와는�가난하게도�하시고�부하게도�하시며

낮추기도�하시고�높이기도�하시는도다(2:7)”

사무엘상에는�상승과�쇠퇴가�여러�번�대조됩니다.

엘리와�그의�집안은�쇠퇴하고�사무엘은�상승합니다.

불순종한�사울왕은�점점�쇠퇴하고�다윗은�점점�상승합니다.

하향과�쇠퇴�일색이던�이스라엘에�새로운�시대,�상승이�펼쳐집니다.

오늘�본문에서�엘리(집안)와�사무엘의�대조를�살피며�통독해�보십시오.

나의�영성과�일상은�상승곡선입니까,�하향곡선입니까?

❶ 나는�하나님을�존중히�여김으로�존중히�여김�받고�있습니까?(2:30)

❷ 하나님�마음,�하나님�뜻대로�행하여�견고하게�세워져가고�있습니까?(2:35)

시작기도 + 통독  삼상� 1-3장


